
 녹음이 풍성했던 구릉과 논밭이 1939 년 도쿄 제 2 육군조병창 고리 제조소가 
되 었으며, 전쟁이 끝나고 1957 년 일본주택공단의 뉴타운 계획에 따라 현재의 
고리 단지로 모습을 바꾸었습니다.
 그로부터 오랜 세월이 흘러 가로수는 마치 먼 옛날부터 이곳에 있었던 것처럼 
굵 고 튼튼하게 자라 나뭇가지와 잎을 하늘로 뻗치게 되었습니다.
 그중에서도 ‘게야키 도리’ 거리에 심어진 느티나무 가로수는 좌우로 큰길을 사이 
에 두고 하늘을 가릴 정도로 크게 자랐습니다. 봄에는 막 싹을 틔우는 신록의 색깔, 
가을에는 단풍이 들어 푸른 하늘을 알록달록 물들이고, 늦가을이면 매서운 찬 바람 
에 메마른 낙엽이 일제히 비 내리듯 흩어져 내려와 보도를 메웁니다.
 또한 가이세이 초등학교 동쪽에는 중국단풍나무 숲이 가을 석양에 비쳐 
주홍색으 로 빛납니다. 정문 앞에 일렬로 늘어선 오구나무는 마치 밀랍세공처럼 
석양에 비치 고 있습니다.
 ‘이초 도리’ 거리를 끼고 있는 은행나무 가로수는 가을을 물들입니다. 그 외에 
협 죽도 꽃이 활짝 핀 길과 수양버들 가로수길도 있고, 사쿠라 공원과 간논야마 
공원 등은 벚꽃놀이 때 많은 사람들로 붐빕니다. 벚꽃이라고 하면 다이욘 
중학교 앞 벚 나무 가로수도 훌륭합니다.
 고리 단지는 그 전부가 인공적으로 또 근대적으로 조성된 지역이지만, 이제는 
오 랜 세월 연륜을 쌓아 온 차분함과 성숙한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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